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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엄마, 이거 십자가 목걸이야?”

“성모님께 기도하는 묵주라는 거야.”

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, 예비 신자였던 엄마께서 묵주

를 선물로 받아 오셨습니다. 그리고는 묵주 기도 방법을 차

근차근 알려주셨고, ‘묵주 기도로 드리는 9일 기도’ 책을 보

며 성모님께 드리는 54일 기도를 하자고 제안하셨습니다.

그날부터 저는 엄마와 함께 묵주 기도를 하루에 5단씩 

매일 바치기 시작했습니다. 저의 생애 첫 54일 기도인 셈

이었고, 처음이라 서툴렀지만 그만큼 열심히 했던 기억이 

납니다. 밤에 졸면서도 기도를 끝까지 바치고, 간혹 기도를 

못 드린 다음 날에는 반성하는 마음으로 혼자 밀린 것까지 

10단을 바치기도 했습니다.

지금 그때를 돌아보면, 아무것도 모르던 제가 어떤 믿음

으로 꾸준히 기도할 수 있었는지 신기합니다. 기도하려고

만 앉으면 바라는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지금과는 달리, 특

별한 기도 지향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. 단지 ‘우리 

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.’와 ‘아빠

가 건강에 좋지 않은 담배를 끊으시면 좋겠습니다.’ 이 두 

가지를 반복해서 말씀드릴 뿐이었죠. 밥 먹는 것과 같이 기

도 시간을 성모님께 꼭 드려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

같습니다. 어쩌면 이것이, 하느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‘어

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으로 드린 기도’ 였는지도 모르겠습

니다.

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깨닫게 된 것은, 성모님께서는 

제가 묵주 기도를 하기로 마음먹은 그날부터 지금까지, 저

의 가장 든든한 친구이자 울타리 같은 엄마가 되어 주셨다

는 것입니다. 저와 항상 함께하시면서 매 순간 보호해주시

고, 외롭고 슬플 때에는 긍정의 마음으로 이겨내도록 빛이 

되어 주시고, 무엇보다 하느님 뜻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옳

은 길로 인도해주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.

이렇게 하느님과 성모님의 보살핌 안에서 자란 제가 신

앙이 삶의 큰 힘이 될 수 있음을 나누고 싶어, 얼마 전부터 

친구들과 화상 회의 앱을 통한 묵주 기도 모임을 시작했습

니다. 저를 통해 묵주 기도를 처음 접한 친구들, 냉담 중이

다가 다시 성당을 나가게 된 친구들, 그동안 묵주 기도를 

꾸준히 못 하고 있던 저까지. 기도 시간은 한 주 동안 삶에 

지친 저희에게 더울 때 부는 시원한 바람처럼 새로운 날들

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.

저는 신앙의 시작이 꾸준한 기도라 생각합니다. 모든 관

계가 그러하듯, 우리도 하느님, 성모님께 정성 어린 시간

을 들여야 건강한 관계가 유지됩니다. 이렇게 잘 알고 있음

에도 기도에 앞서 게으른 마음이 드는 부족한 저이지만, 이 

모습조차 사랑으로 이해해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

느님, 성모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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